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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대한민국 직장적합도(K-FIT) 보고서 – 시리즈4. 

좋은 동료가 나를 키웠고, 그래서 나는 떠난다 

 

 

  

  

- 전국 직장인 2,073명 대규모 조사 결과 

- “좋은 동료 때문에 남는다”는 통념은 절반만 맞아 

- 좋은 동료는 나를 성장시키지만, 그 성장은 이직을 불러 

- 핵심 인재의 퇴사는 ‘배신’이 아니라 ‘졸업’ 

- 붙잡고 싶다면, ‘다음 스테이지’를 설계해 줘야 

  

 

<리포트 순서> 

① 능력주의의 역설, ‘에이스’는 떠날 준비를 한다 

② 직무적합성이 바꾼 두 직장인 이야기 

③ 비전은 ‘마음(몰입)’을, 직무적합은 ‘발걸음(잔류)’ 움직여 

④ 좋은 동료가 나를 키웠고, 그래서 나는 떠난다 

⑤ ‘관계’가 성과를 바꾼다 

⑥ 직장인이 AI 를 맞이하는 두 가지 시선 

⑦ 주 4.5 일제, 워라밸의 해법일까? 

⑧ 조용한 이탈, 기업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리포트 순서는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데이터로 증명된 ‘성장의 역설’과 인재의 졸업 

"좋은 사람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회사를 다닌다"는 말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이 됐다. 2025년의 최신 조사 데이터는 우리가 막연히 믿어온 ‘인간관계의 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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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을 보여준다. 바로 "좋은 동료 덕분에 성장했기에, 이제 떠난다"라는 새로운 퇴사 

공식이다. 

컨슈머인사이트가 2025년 전국 직장인 2,0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민국 직장적합

도(K-FIT) 조사’ 결과는 이 같은 의외의 현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훌륭한 동료는 분명 

나를 성장시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장이 나를 회사 밖으로 이끄는 '이별의 티켓'

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1. 안정을 원하는 사람만 남고, 성장한 사람은 떠난다 

우리는 흔히 "동료가 좋으면 오래 다닌다"고 믿는다. 실제로 데이터도 표면적으로는 이 

상식과 일치했다. 동료와의 적합성(Fit)이 높은 그룹의 잔류 의지는 5점 만점에 3.59점으

로, 낮은 그룹(3.29점)보다 확실히 높았다. 

하지만 이 수치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딜레마가 보인다. 동료 만족도가 높은 계층은 주

로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 50대, 다자녀 기혼자 등 현실적인 ‘안정’이 절실한 그룹이었

다. 반면, 자신의 시장 가치를 높이려는 욕구가 강한 층에서는 전혀 다른 '역설적 패턴'

이 발견된다. 

 

2. 데이터가 증명한 ‘능력의 배신’ (회귀계수 -0.13) 

통계 분석 결과, 좋은 동료 관계는 직원의 업무 능력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문제는 

이렇게 '레벨 업(Level-up)'된 능력이 오히려 회사를 떠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는 점입니다. 

직무 능력이 높아질수록 회사에 남으려는 마음은 줄어든다는 뚜렷한 반비례 관계(회귀

계수 -0.13)가 나타났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p<.01)이 매우 확실한 패턴

이다. 

즉, 좋은 동료들은 서로에게 자극을 주며 체급을 키워주었고, 체급이 커진 선수는 더 이

상 작은 링에 만족할 수 없어 외부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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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좋은 관계’는 퇴사를 막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 팀 분위기가 좋으니 안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 데이터 

분석 결과, 동료 및 리더와의 관계 점수는 정작 ‘잔류 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력(영향력 점수가 거의 0)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지나치게 끈끈한 관계는 독이 되기도 한다. 팀원 간의 결속력(TMX)이 과도하게 

높을 때, 직무 만족도는 미약하게나마 마이너스(회귀계수 -0.05)로 돌아섰다. 이는 "형, 

동생" 하는 과도한 친목이 업무 몰입을 방해하거나, 관계 유지에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 

피로감을 준다는 뜻이다. 프로들은 '질척이는 관계'보다는 '깔끔한 성장'을 원한다. 

 

4. '배신'이 아니라 '메이저리그 진출'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떠나기 전까지는 누구보다 팀을 위해 헌신한다는 사실이다. 동료 

관계(TMX)가 조직 시민 행동(시키지 않아도 돕는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회귀계수 0.29)

이 리더와의 관계(회귀계수 0.10)보다 3배 가까이 강력했다. 

즉, 이들은 떠나는 그날까지 동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단지, 조직이 더 이상 자신의 

성장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쿨하게 떠날 뿐이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졸업'이자 '상위 리그 진출'이다. 조직이 키워준 인재가 더 큰 무

대를 갈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 결론: 잡고 싶은가? 그럼 '다음 스테이지'를 열어줘라 

이 데이터가 경영진과 HR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화목한 가족 같은 회사"를 만

드는 것만으로는 핵심 인재를 지킬 수 없다. 

협업을 통해 역량이 커진 직원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그에 걸맞은 '

다음 단계(Next Step)'다. 외부 이직이 아닌, 사내에서의 승진, 새로운 프로젝트 리딩 등 

도전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배우고 성장하면, 여기서 더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확신을 줄 때, 프로는 

이적 시장이 아닌 재계약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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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응답자 특성표 

 

이 조사결과는 HR교육컨설팅회사 엑스퍼트컨설팅, 경영전략컨설팅회사 비엑스컨설팅과 공동으로 수행한 

‘대한민국 직장적합도(K-FIT)’ 분석을 위한 연례 기획조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For-more-Information 

이정헌 컨슈머인사이트 본부장 leejh@consumerinsight.kr 

 

02)6004-7680 

박준호 비엑스컨설팅 수석 junopark@bxcon.co.kr 02)2152-3937 

염승빈 비엑스컨설팅 선임 yeomsb@bxcon.co.kr 02)215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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